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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사다리 (창세기 28:10-22)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더라” (창세기 28:12) 

[bookmark: _Hlk213499730]야곱에 관한 가장 친숙한 이야기들의 하나는 벧엘에서 야곱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벧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오늘날도 벧엘은사 람의 이름에 회자되는 되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꿈,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중세의 화가들은 야곱의 사다리를 주제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Nearer My God to Thee)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영화 Titanic 에서 배가 침몰 직전에 연주된 the last hymn “내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에 관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 안에는 야곱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가 있었던 그 장소를 벧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벧엘은 야곱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벧엘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벧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벧엘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는 우리의 피난처, 회복과,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야곱의 벧엘이 아니라  우리의 벧엘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좋은 시작 그러나 나쁜 결말 
일의 시작이 끝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8). 끝의 중요성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첬던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의 삶에서 비극적으로 확정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롯, 기드온, 삼손,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삭을 더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지막은 좋은 결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가족은 조각난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신으로 인하여 야곱은 집을 떠나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도주의 근본 원인은  가족들 사이에 왜곡된 가치치관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과 물질적인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후반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삶은 그들의 마지막에서 죄들의 결과를 남겼습니다.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삭의 마지막은 그의 축복을 야곱에게 계승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느낌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은 대신에 그의 본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에서가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의 식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전수할 때 그의 느낌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오후의 죽음  에는 “나는 단지 도덕적인 것이란 그 후에 기분이 좋은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란 그 후에 기분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곧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느낌을 우선 순위에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느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맛있는 음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삭의 철학은 “만약 이것이 좋게 느낀다면, 이것은 좋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중요시 한다면 우리는 이삭이 저질렀던 동일한 죄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축복을 위한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믿음은 음모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혹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8),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의 결여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느낌을 의존하고 있었다면 리브가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어려움으로 인도합니다(야고보서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3:16).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오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리브가는 그의 삶에서 야곱을 다시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전체를 험악한 삶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창세기 47:9). 비록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오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bookmark: _Hlk213511568]2. Bethel 에서 야곱의 꿈 (창세기 28:10-12) 
야곱은 형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home boy (잘 다니지 않는 사람) 입니다. 그의 여행은 아버지의 하인들을 데리고 심부름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분노한 에서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의 먼 여행에서 그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미래만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의  축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아브라함의 복,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곱은  순례자가 되어야 했고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Beersheba로부터 Harran까지는 500 마일 (800km)의 거리입니다. 이 여행은 하란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여행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 15마일을 걷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벧엘까지는 60마일 거리입니다. 그의 여정에서 처음 3일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그를 추격해서 죽일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까지 가는 식량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도망할 때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2:10). 
야곱이 집을 떠난지 3일째 저녁에 벧엘에 도착했습니다.그 밤에  야곱은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땅에서 잠을 잤습니다 (28:11).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돌을 베고 잤습니다. 그는 험한 산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12). 사다리 (ladder ,stairway)는 메소포타미아와 근동에서 stairway (the Tower of Babel) 는 신들의 메신저가 하늘의 문으로부터 지상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동할 때 신들이 계단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사이에 있는 신들의 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도망자로서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항상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인도자로서 그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은 큰 위로와  장래에 대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밤으로부터 Bethel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환란의 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1).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을 그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보호자 , 공급자, 약속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지명을 벧엘로 명명했습니다. 벧엘은 야곱에서 언제나 그의 마음에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벧엘은 그가 환란의 때에 피할 수 있는 도피처요 안식처였습니다. 벧엘은 야곱이 회개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벧엘은 야곱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위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가 주는 의미를 더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1).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다리를 대체한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시키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20).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일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10). 그러므로 예수님은새로운 ‘Bethel’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창세기 28:17; 요한복음 1:14).예수님은 길, 진리,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니다 (요한복음 10: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요한복음 10:7).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 공급,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3. 주님의 중요한 선포 (창세기 28:13-15)
야곱에 대한 주님의 선포에는 땅, 야곱을 통한 모든 민족에 대한 복, 고향으로 귀환을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하나님은 야곱과 영원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다리 위에서 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 대신에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신 것과 같이 야곱을 돌보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과 함깨 하셨서 그를 보호하시고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을지라도 주님은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선포는 야곱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떠날 때는 그는 그의 신을 집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집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자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은그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하나님은 야곱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까지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길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야합니다. 그는 그의 장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야곱을 안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창세기 28:15).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집니다(여호수아 1:5, 마태복음 28:20,히브리서 13:5). “ 네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5). There shall not any man be able to stand before thee all the days of thy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thee: I will not fail thee, nor forsake thee.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편 46:7 )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셨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 야곱의 예배와 헌신 (창세기 28:16-19)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창세기 28:16) 
야곱은 3일동안의 행로에 영육간에 지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춥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 셨습니다.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7)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경외심은 하나님에대한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의 집 (벧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야곱의 전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집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약 500 마일 (800 km) 떨어진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적어도 20 년 을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야곱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시편 90:1).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bookmark: _Hlk213527988]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지역의 원래 이름은 Luz 였습니다. Luz 는 almond tree 를 의미합니다.야곱은 Luz 을 Bethel로 바꾸습니다. Bethel은 하나님의 집(the  house of God) 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8:19). 야곱은 그에게 나타신 은혜의 하나님에 감격해서 아모든 나무가 번창했었던 것보다 그 장소를 훨씬 더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Luz 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Bethel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충만해자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이 주님의 거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28:18). 하나님은 그를 돌볼 것, 그와 함께할 것과 그의 무사 귀환을 약속했기 때문에,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28:13-15). 야곱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확정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에 그의 돌베개를 가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그의 감사와 결단을 표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돌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He consecrated  the stone to the Lord). 야곱은 주님에게 그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그를 명예롭게 했습니다. 후에 모세의  예배 의식에서 액체를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Exodus 29:38-41, Philippians 2:17; 2 Corinthians 12:15).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전제: 부어드리는 헌물(Drink offering )은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 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다(출 30:9; 레 23:13).  전제는 제단의 바닥에 부어졌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삶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전제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디모데후서 4:6).우리가 하나님을 희생적으로 섬길 때, 우리는 전제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17; 디모데후서 4:6).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벧엘이 되는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헌신해아 합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듣고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서원을 한 유일한 족장입니다 (창세기 28:20-22).
야곱은 비록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서원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약은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들의 내용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다면 야곱은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을 십일조로 하나님게 드렸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야곱이 벧엘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는 그의 서원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5:3). 야곱은 하나님은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을 환란의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란의 자리에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어떤지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쉬지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있는 자리고 나의 벧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십일조 와 서원 
야곱이 서원하다(창세기 28:20-22)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창세기 28:20).And Jacob vowed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raiment to put on,
vow / oath
vow is a conditional. Oath is an unconditional 
서약 vow / oath 들은 구속된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만들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서약들 (맹세)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처벌을 수반합니다.  맹세는 읿반적으로 심각한 상황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출발하기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이 유효하기 전에 앞선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보호, 공급과  돌아올 약속된 선물을 위하여 신에게 개인이 요청을 만듭니다. 대분경우에 선물은 희생 헌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들은 하나님이 꿈에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의 귀환이 있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보호를 포합합니다. 서약의 조건은 야곱이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게될 공급과 보호를 포함합니다. 야곱이 드리는 것의 실질적인 요소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입니다.  The tangible element of Jacob’s gift is a tithe of all he receives from the hand of God.  
십일조애 관한 고찰  (레위기 27장 30-34)
십일조 
고대 세계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흔히 세금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일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지불되었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개인적인 부가 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물품들은 십일조의 계산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말합니다. 야곱의 십일조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기 보다는 분명하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 어떤 종류의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벧엘에는 성전이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까?  야곱이 십일조를 드렷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십일조를 드렸다면 양이나 가축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드렸다면 창세게 35장 벧엘에서 야곱은  가족들의 영적인 부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서원을 이행한 경우였다면 야곱은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의 서약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십일조는 땅의 소산으로 부터 드렸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십일조입니다. 만약 돈으로 십일조를 드리려고 하면 그 것에 1/5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으로부터 십일조는 소나 양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것들을 나쁜것으로 바꾸어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짐승들을 바꾸치기햇다면 둘다 십일조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 (23.3 %):레위인. 자신의 가족. 가난한 자 (3년마다)
십일조는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십일조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three tithes: a tithe to the Levites, who in turn tithes it to the priest (Num 18:21-32), a tithe  that was brought to the sanctuary and eaten before the Lord (Deut. 14:22-27).and a tithe every three years for the poor (Deut. 14:22-27). No farmer could keep the Lord’s tithe and redeem it with money. It had to be given as the Lord directed. 
이스엘 백성들은 세가지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십일조는  (레위기 27:30-30) 레위인들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몫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민수기 18:26). 둘째 십일조는 온가족이 예배처에 모여서 먹고 즐기는 십일조입니다 (신명기14:22-27).  그리고 3년마다 가나한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28-29).
신약에서 십일조 (고린도후서 9:6-7)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But this [I say], He which soweth sparingly shall reap also sparingly; and he which soweth bountifully shall reap also bountifully.6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7 Every man according as he purposeth in his heart, [so let him give]; not grudgingly, or of necessity: for God loveth a cheerful giver.7 Each of you should give what you have decided in your heart to give,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뿌릴 때, 우리는 거둡니다. 올바른 의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는 것에 있어서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주는 sad givers가 되어서 안됩니다. 혹은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하기 때문에 드리는 mad givers 이 되어서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glad givers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는 즐겁게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눈을 가진 자는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9).
신약에서 십일조를 드리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헌금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맡고 있는 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7). 헌금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곡물의 수확 향은 파종의 수량과 정비례 관계에 일치합니다. 사람은 헌금함에 있어서 내면의 마지못해 하는 태도와 외적인 억지로 하는 태도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마음과 즐거운 마음오로 해야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